
에너지 특별회계 대출금리 대폭인하
산자부 , 200 1년 9월27일 이전 대출자금 대상 … 249억원 지원효과

에너지 특별자금의 금리가 대폭 인하된다.

산업자원부는 5월14일 [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]의 대출금 금리 중 2001년 9월27일 이전에 대출한 고

금리(최고 9.0%) 기존 대출금 금리를 대출자가 희망하면 현행 변동금리(2/4분기 기준금리 6.25%)로 2002년 상

반기에 인하할 계획이다.

2001년 9월7일 특별회계의 대출금리를 종전의 고정금리제에서 시중금리 변화에 무관하게 일정한 금리혜택

이 보장되도록 국고채(3년물)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제로 전환한 바 있으나, 20001년 9월27일 이전에 대

출된 자금 중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업자는 현행 특별자금 금리나 특별회계 등 다른 재정자금 금리와 비교해

높은 금리를 계속 부담하는 애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.

금리인하 대상은 2001년 9월27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, 유전 개발, 집단에너지 공급, 장거리송유관 건설,

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 등 에너지·자원관련 사업에 대출된 자금 중 현행 특별회계 변동금리(6.25%)보다 높은

자금 2조5875억원이며, 대출잔액 5조1973억원의 49.8%를 차지하고 있다.

에너지 특별회계 금리 변동현황

사 업 명 1996 1997 1998 1999- 00 2001
장거리송유관 건설, 도시가스배관 건설, 집

단에너지 공급, 석·골재산업 육성, LPG 수

입기지 건설, LNG 공급기반 구축 등

7.0∼9.0 7.0 9.0 7.5 6.5

대체산업 창업지원, 대체에너지 보급,
국내외 유전 개발, 에너지절약시설 설치,
해외자원 개발, 가스 안전관리 등

5.0 5.0∼6.0 7.0∼8.0 5.5 5.25

산자부는 금리인하 대상 2조5875억원 전부를 현행 특별자금 기준금리(변동 6.25%)로 전환하면 특별자금 수

요자에게 연간 약 249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산자부는 6.5%이상의 고정금리를 사용하는 자로서 현행 변동금리(2/4분기 6.25%)로의 금리변경을 희망하는

자를 한국석유공사, 대한광업진흥공사, 에너지관리공단 등 융자대상기관을 통해 접수, 대출약정서 수정 등 절

차를 거쳐 2002년 상반기에 금리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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